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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인한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배기 규제와 연비규제가 점차 강화 되고 있다. 특히 내연

기관 엔진은 기존 화석연료의 의존에서 벗어나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 에탄

올은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을 크게 개조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연료로써 각

광받고 있다. 그러나 가솔린과 에탄올은 물리적 특성이 차이로 인하여 분무와 연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에탄올-가솔린을 혼합연료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분무가시화 및 분무패턴 실험을 수행하

였다. 또한 flexible fuel vehicle(FFV) 엔진 실험장치를 구축하고 에탄올-가솔린 혼합 비율에 따른 연소 

특성과 노킹 특성을 파악하였다. 에탄올-가솔린 혼합 연료의 분무 가시화 결과를 통해 에탄올의 비율이 

높아질 수록 분무각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분사 초기에는 점성이 높은 에탄올이 분무 속도가 빠르

지만 일정 시점부터는 가솔린의 분무 속도가 빨라져 분무 도달거리는 가솔린이 길게 측정되었다. 분무 패

턴 측정 결과를 통해 가솔린은 큰 입경의 액적이 분무 단면에 많이 분포하는 반면에 에탄올은 보다 작은 

입경의 분포가 증가하여 에탄올 액적의 미립화가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에탄올은 가솔린 발열량의 

약 60 % 수준이므로 BSFC는 에탄올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반면에 에탄올은 가솔린에 비해 옥

탄가가 높고 기화열이 높아 내노킹성이 우수하여 혼합연료의 에탄올 비율이 높아질수록 노킹이 감소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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